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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 무도 강센타 함부르크 시내로 이전 새롭게 문 열어
 
-태권도의 가치는 건강, 솔직함 그리고 행복-

뉴스일자: 2017년01월30일 00시00분
 

함부르크. 지난 1월 22일(토) 15시부터 함부르크 Kang Center(사범 강신규)는 Poolstraße21에 위치한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면서 200여명의 독일인들과 한인 교포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오프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킬과 함부르크 대학의 Hochschulsport 관장들과 태권도 관계자들, 그리고 제자들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축하의 자리를 빛냈다. 베를린에서 온 김 도미니카씨의 ‘살풀이 춤’으로 축하행사의
막을 올렸는데, 올해로 함부르크에 도장을 연지 5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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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2세인 강신규사범은 5살부터 태권도를 자신감 성취를 위해 시작하였는데, 대회에도 나가고 대련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무도로 계속해 오면서 태권도가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태권도를 통하여
큰 도움을 받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태권도를 통하여
한국 문화를 독일사회에 알리고 있는 그의 태권도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새롭게 단장한 태권도장의 한가운데 벽에는 그에게 태권도 유산을 물려준 권재화 사부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강사범은 그를 언급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간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세대들의 경험을 토대로 2세대들이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면서 잘못된 실수들은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하며, 이 공간이 우리의 문화, 역사, 철학과 무도를 함께 나누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했다.

 

한스 부크(Hans Buck)사범은 인사말에서 축하의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고,

함부르크의 프랑크무직 의대교수는 태권도가 건강에 왜 좋은지 태권도와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유산소 운동으로 각광받는 태권도는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은 운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하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어린이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면역력을 높이고 체력을 강화시켜주는 훌륭한
운동이라고 했다.

 

이어 빨간 띠와 검은 띠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나와 태권도 시범을 보였는데, 기본동작과 대련, 격파 등을
보여주었다. 특히나 격파는 많은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고, 격파를 성공하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끈기를 가지고 규칙을 지키며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잘 보여 주었다.

 

참석자들은 태권도에 관한 동영상을 보며 서로 화기애애하게 저녁식사를 즐기면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강센타(www.kang-center.de)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시니어그룹(60세 이상)이 있는데, 주로 교포
1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근육 및 유연성강화에 중점을 둔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이 모임은
준비운동을 통해 몸을 유연하게 하고 태권도 기본 동작 및 대련동작, 호신술 등을 배운다. 그 그룹에
3년째 참여하고 있는 한 교포는 “태권도는 몸에도 좋고 정신도 맑아지니 일거양득이라며, 한 시간 동안
땀 흘리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져 하루 종일 상쾌하게 지낸다” 고 말했다.

 

태권도에 대한 열정과 그것을 알리는데 행복하다고 하는 강사범은 태권도의 세가지 가치로 건강,

솔직함(용기), 그리고 행복을 들었다. 사람이 솔직해지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운동을 하다 보면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으며, 솔직한 자기의 모습 속에서 사람은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했던 한 교포는 “독일에서 모여든 태권도 관계자들과 제자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이구나”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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